
敎育 目的의 一大轉換이要求되는때

敎育目的으로通念化되어버린立身出世

“공부해서남 주나?”라는말은 어린 사람들에게공부를 열심히하라고 권할 때 우리

나라의어른들이흔히쓰는 말이다.

공부하면자신에게이득이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말인데 이 말은 교육을 사회계층

상승의수단으로보는 교육관을나타낸다. 교육을보는 이와 같은 通念化된認識은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공통된 현상이지만우리나라와같이 입시경쟁이심한 나라일수록그

경향이 뿌리깊은傳統처럼되어있다. 우리나라의경우 그럴만한역사적인배경이 있다.

옛날 고구려시대소수림왕2년에 그러니까4世紀 후반에 학교라는제도가 시작되었다.

맨 처음에 세워진학교는 太學이라고이름지어진高等敎育機關으로서나라의 관리양성

기관이었다. 모든 國民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上流社會에속하는 양반의 자제

들을 入學시켜, 卒業과 함께 科擧로 알려진 官吏選拔試驗을거쳐 나라의 官吏로 임명할

목적으로세워졌다. 그러니까학교는 처음부터社會階層상승을 위한 登龍門으로사람

들의 뇌리에뿌리박힐수밖에없었던것이다. 그리고당시 학교의 入學資格이양반의자

제라는매우 엄격히 분리된 계층에 한정되었기때문에 일반 국민들은그 子弟들에게교

육의 기회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일반 大衆들에게학교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선망의대상일뿐이었다. 近世에 이르러이렇게 막혀있던학교의문이 大衆

들에게점차 넓혀지면서대학입학을위한 치열한경쟁이 全國的 規模가되었다. 民主化

가 진척되면서모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그 競爭의 强度는

줄어들지않고 있다. 학교는많아졌지만社會階層上昇에더 도움이 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생겨난것이다. 國家考試나就職試驗에높은 合格率을보이는 학교는一流

학교라는명성을 얻게 되고, 교육과 입신출세를동일시하는교육관에서벗어나지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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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모두 一流學校로몰려들게되면서이른바一流病이란사회병리현상까지생겨

나게 되었다.

立身出世를교육의 목적으로삼는 학교교육의모습은, 敎科書에담긴 지식을잘 외워

서 시험을잘 보는 훈련을주로 하는 곳이되었다. 학생들이교과서내용을학습하는주목

적은 교육과정내용에 따라 出題되는上級學校入學試驗이나국가고시나취직시험문제

에 正答을맞추기위해서라고해도 과언이아니다.

본래 敎科書는인류역사의과정에서 축적된 권위 있는 知識들을체계적으로집약해

놓은 교육의주된 자료이다. 각 學問領域에서중요한 진리로 시인된지식들을잘 학습하

여 오랫동안기억하고자기 人生의운영과발전을위해 잘 活用하게될 수록 교육이잘 이

루어졌다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공부하는목적이오직 立身出世일때 학생들은배

우는 지식이그들 자신 및 그들이속해있는공동체의삶을 위하여얼마나도움이되고 意

味가 있고 고마운것이라는것을 전혀 깨닫지못하고다만 좋은 점수를따기 위해서온통

神經을 곤두세우고힘들어하며, 따라서 일단 시험 기간이 지나가면지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때문에쉽게忘却해버리는것이다. 

國力의 損失을 가져오는入試地獄

이러한 교육 풍조는 學父母와學生들로하여금 오직 出世에 도움이 되는 시험준비만

이 공부의전부로 여기게만들었다. 한편 學校와 敎師들은학부모와학생들의이러한 必

要를 充足시켜야한다는 의무감에서벗어나지못하고 시험준비에온 힘을 다하게 되었

다. 이러다 보니 학교끼리도入試競爭에이겨야한다는강박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형편이되었다. 이를 지켜보는사회 또한 入試競爭에서이긴 학교를높이 인정하게되면

서 이 나라전체가入試地獄으로변하게된 것이다.

入試地獄이란말을 좀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本來 인간은 유전 때문인지우리가

물려받은구조악적인생존환경때문인지는모르나삶의 모든 구석에서競爭을하게 되어

있는 존재인것 같다. 그러기에입시경쟁도있을 수밖에는없다고하겠다. 그러나그 경쟁

의 성격이문제가 된다는것이다. 훌륭한學業實力뿐아니라 社會와國家가 필요로 하는

人格을 길러내는 학교가 더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이름난 大學에 많이 合格시켜야만

좋은 학교라고평가를 받게 되어있는경쟁양태가해롭다는것이다. 自己 스스로와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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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어제와 오늘의 自己 발전의 비교, 자기의 재능과 능력의 水準과 適性 등이 고려되는

공평한경쟁은학생에게오히려유익이될 수가 있다. 그러나그런 특성들을무시한입시

경쟁은 학생들에게분노와 긴장감에 시달리게하며 그 결과로 공부와 학교를 싫어하게

만들고갖고있는실력마저도발휘하지못하게한다. 다시 말하면남을 짓밟고그 위에 선

다는 뜻의 경쟁 즉, 경쟁에 이기면 잘 살 수 있고 실패하면인생이 끝장난다는강박적인

마음으로입시경쟁을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되는 것이다. 미래에대한 걱정과두려움은

하고자하는의욕을 잃게 하고 創意性과生産性을마비시키는否定的勢力으로作用하게

된다. 한편 시험에실패한경우좌절되고열등감에빠지고자기멸시를하는등 역시 不健

康한精神狀態로들어서게만든다. 그런 연고로입시지옥이라는말이나오게된 것 같다. 

모든 학생은자기 特有의才能과高昧한人格으로자라날수 있는 素材를갖고 태어나

는 것이다. 各自에게맞는 敎育을 받아 학생들이타고난才能을 마음껏 키워나간다면우

리 社會를富强하게하는 貴한 人才들이다 되어갈수 있는 것인데入試地獄으로인해서

너무나많은 인재들이自己의才能을發見하기도前에 失敗의길로 들어서게된다.

이와 같은 입시지옥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먼저 學父母나學生들그리고學校敎員들

모두가 敎育觀및 入試觀을바꾸어야한다. 본래 入試란 受驗生들의適性을 평가하기위

한 것이다. 그 학생이대학에입학하여받을수 있는 혜택의정도는학생들마다갖는 적성

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適性에 맞는 공부를 선택했을때 나타나는

특징은우선 그 공부에재미가따르고따라서학습의進度가빨라지고, 그러고보니 成就

度도 높아진다. 반면 적성에 맞지 않고 能力水準에도맞지 않는 공부를强要당하고있는

학생들은공부가 싫어지고반항이 생기고 공부 없는 세계로 도피하는등 이른바 문제학

생들이 된다. 획일화된교육체제속에 있는 고등학교일반학급에가보면 학교공부進度

를 제대로따라가는소수의학생을제외한대부분의학생을놓고 교사들은‘손님’들이라

고 부르고있다. 자기 적성에맞지 않는 進路를위하여무리한공부를하느라고시달리는

數年 동안학생들은인생을낭비하고있는것이다. 

個個人間들에게부여된적성을찾아 能力水準에挑戰하는공부를즐거운마음으로열

중해 감으로서행복하게자라가며각각의興味領域에걸쳐 우수한成就들을거두고적성

에 맞는 일터에서, 과학 또는 기술전문가로혹은 공무원으로, 교육자로, 기업가로, 의사

로, 법관으로, 기타 여러 분야의사업가로자신과나라를위해 최선을다해 살아가는모습

은 생각만해도 기쁨을 준다. 本來 인간은그렇게 태어났고, 사회 또한 많은 행복한 일꾼

3



들을 요구한다. 그런데 교육을 입신출세의수단으로보는 잘못된 敎育觀에서비롯된 입

시경쟁속에서우리사회는엄청난人力浪費를치루고있는 것이다.

創意性 育成을 要求하게한 情報化社會

産業社會는法則的인지식과 반복적인기능을 요구하는직업과 일의 특성 때문에 立

身出世를위한 입시 준비중심의교육을 어느 정도 까지는 수용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2 0 0여 년간 지속된 産業社會가끝나고 새로운情報化社會가도래함에따라 교육에 대한

期待에변화가생기게되었다. 학교에서배운 지식을그대로기억하여入試를잘 보면 立

身出世가보장되던시험 준비 교육에 一大 전환이 요청되고있다. 왜냐하면情報化社會

는 旣存知識의재생보다는새로운지식을찾아서문제해결을하는 창의적思考를요구해

오고 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살아온산업사회에서의기계화, 자동화는대량생산, 대량소비의市場經濟를

보편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사회생활전반에표준화, 대형화, 집권화, 집중화의원리들을

자리잡게하였다. 이 가운데사회조직은일반적으로피라밋형位階組織으로관리되어왔

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속에서 국민대중은하나의 정해진 正答을 찾는, 소위 收斂的 思

考( c o n v e rgent thinking)를 특징으로하는 思考方式과권위 의존적 삶에 익숙해지게되

었다.

그러나情報化社會에들어서면서사정이 달라지기시작하였다. 기계기술혁명이산업

사회를 이끌어왔다면오늘에와서 情報通信技術의革命이일구어 놓은 정보화는디지털

시스템을활용하면서지금까지의정보처리의한계성을 무너뜨리며무한한 가능성의사

회를 연출하고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벤처기업들이등장하여

큰 富를 창출하고있다. 이제 누가더 富者이냐고할 때 종전의자동차기업으로大成한사

람들 이름 대신에빌 게이츠등, 새로운情報化時代의창조적젊은이들의이름이거론된

다. 旣存의 지식을 기억해 두었다가재생해서활용하던시대를 마감하고새로운 아이디

어와 지식을 창출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收斂的 思考( c o n v e rg e n t

thinking) 훈련에집중되었던학교교육의방향이多岐的思考( d i v e rgent thinking)를 자극

하고격려하는방향으로전환될것이요구되고있다. 

새 천년을살아갈사람들에게요구되는창의성과관련된문제를좀 더 생각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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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수렴적사고( c o n v e rgent thinking) 훈련의 代案으로 내놓은 다기적 사고

( d i v e rgent thinking)의 학습이 필요하다고하였지만창의성교육이란단순히 認知方式의

변화로만성취되는것이 아니다. 創意性은認知的 要素와함께 情意的요소를 함께 포함

한다. 창의성에서요구되는정의적측면은곧 自由함과마음의평안이다.

정해진하나의 정답을찾는 수렴적 사고를떠나 다양한대안들을찾아보는다기적 사

고를 可能케하기 위해서는풍부한知識資料와情報資料에접하는좋은 교육환경이필요

한 동시에情緖的安定이요구되며실패에대한 두려움이나염려로부터의自由함이요청

된다. 나아가서는죄의식, 죽음, 무의미, 사회적겉치례와유행의압박으로부터도自由할

수 있는마음의平和가필요하다.

이와 같은 平安함 또는 自由함은정보화사회가요구하는自律性과責任의 중요한 기

초를 이루는요인이기도하다. 앞서 말한 産業社會에서는획일주의가팽배한중앙집권적

인 사회구조속에서, 세상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의존성을조장하는편이었지만多品種,

少量生産體制를選好하는정보화시대에는산업사회와는달리 非標準化, 分散化, 分權化,

小規模化등의 사회조직원리가확산되며多元化의추세가 社會의 全般的文化風土를이

루어감에따라 자율성과책임감이새로운 윤리적 덕목으로떠오르게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요청에직면한교육은正答 맞추기試驗準備敎育으로부터벗어나오히려더 많은

양의 공부를 스스로 찾아 하는 自律的·創意的能力의 배양과 함께 이에 따르는 社會的

責任을받아들이는도덕적인격배양, 그리고인간으로서의마음의平安함또는 自由함을

얻게 하는참된 人間敎育으로달라지기를요청 받고 있다.

世界市民的資質을 요구하는世界化時代

産業社會時代를청산하고情報化社會를맞이하게된 세계는世界化라는또 하나의중

요한 사회변동을맞이하고있다. 산업사회시대에이룩한 交通 通信의발달로 인해 經濟,

文化, 敎育 등 여러 삶의 분야에서세계화가진척되면서새로운 地球村의人類共同體가

生成되어가고있다. 엄격히그어졌던國境의의미가약화되어가는가운데세계화의현상

은 경제분야에서더욱 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데 제품의 세계화와함께 전 세계를 단

일 시장으로묶는 세계경제가가능해지고있다. 地球村銀行體制가형성되어가고있으며

W TO, IMF 등 지구촌경제공동체의원활한운영을돕기 위한 世界的經濟機構들이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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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가고있다. 세계화의추세는교육분야에서도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데특정지역

에서 행해지는중요한강의들이 I n t e r n e t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학생들에게전달된

다. 이러한 세계화의추세는 사람들에게새로운 存在方式을요구한다. 무엇보다도먼저

世界市民的자질을갖추기를요구한다. 

異民族들과관계를맺고 더불어살아가기위해서는두터운믿음 또는 信賴, 信用을얻

어야한다. 외국사람들의신뢰를얻는 데에는뛰어난專門的實力과언어소통능력외에도

正直, 誠實, 責任感, 人間尊重과남을 배려하는마음, 共同體意識등의 人格的 特性이 요

청된다. 자기의이익만을쫓고 입신출세만을추구해온 사람들에게갑작스러운人格變化

를 기대하기는힘들다. 太學으로시작된 우리나라교육의 전통이문제가 된다고하였다.

그러나 아이로니컬한 것은 옛날 太學時代의시험에 출제되던교과내용들은정직성, 성

실함, 타인배려등 도덕성을강조하는 儒敎的인가르침이많이 포함되었다는사실이다.

귀로 듣고, 책에서읽고 외우고하여 시험답안은잘 만들었지만그 내용이담고있는도덕

적행위는人格化되지못했기때문에조그만유혹에도넘어가고거짓과내 利益 차리기에

여념이없는 인격으로자라게 된 것이다. 가까이에서보는 부모를 위시해서사회의 지도

자들에게이르기까지예외가거의 없는 사회환경이되다시피하였다. 일종의文化遺傳의

法則에따라 온갖 社會惡이세대를달리하면서이어져내려오게된 것이다. 벌써 8 0여 년

전에 島山 安昌浩 先生 같은 先覺者들은“죽더라도거짓이 없어라.”라고 외치며 國民敎

育 運動을 전개하였지만그 효과는그 분의 목소리를이어가는小數의사람들에의해 간

신히 계승되고있을 뿐이다. 다수의대중은여전히자신의이익과유익을구하는데만 골

몰하고있다. 

經濟危機를불러들인道德的解弛

우리나라가겪어 온 經濟危機와관련해서그 주요 원인으로道德的解弛 현상을고발

하는 목소리들에귀를 기울여보자. IMF 사태가벌어진당시‘아시안월스트리트’, ‘월스

트리트’, ‘워싱턴포스트’를 통해서들려오는外國 專門家들은첫째로 政府와財閥의結

託이라는문제를 지적하였다. 도덕성과합리성의기초 위에서만건강하게발전할 수 있

는 資本主義의原則을 처음부터몰랐는지잊어버렸는지한국의 재벌들은정부와 결탁하

여 정부의지시를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무제한의돈을 빌려 사업확장에만열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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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 目的의 一大轉換이要求되는때

있다는것이다. 이렇게돈을 빌려다확장시킨資産을담보로銀行에서더욱 많은 빚을 내

고 이를 통해더 많은 자산을사들이는방식으

로 기업확장을했고, 은행은재벌에물린 不實

債權 때문에 더욱 많은 돈을 재벌에게대출해

줄 수밖에없는 악순환이계속되어왔다는것

이다. 외국 전문가들이지적하는문제들 속에

는 기업들의脫法的 소유권 상속과 재벌 2세

들의 경영권 유지의 문제가 들어있고 후진적

인 會計慣行의문제가들어 있다. 외국전문가

들에게는 납득이 안가는 회계관행중에는 탈

세 목적이나 비자금 축적의 목적으로대부분

의 기업들이二重帳簿를비치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이는 경영에있어서 투명성이결여되

어 있는대표적인사례라할 것이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것은 그만큼 거짓이 숨어있다는

말이 아닌가.

우리나라의경제를 사실상 이끌어온 기업

들의 경영에서의不正直이나不法의요소들이외국인들눈에까지비쳐졌다니이것은큰

일 날 일이다. 이러한기업들의문제 외에도외국인전문가들은근로자의문제와일반 국

민들의 문제들을지적하는것을 잊지 않는다. 근로자들의문제로는자기개발의등한시,

강력한노조에의한 과다한임금인상, 노동시장변동에대한 두려움등을 들고, 노동규율

이 衰落함으로서生産性이하락하고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있다. 소비자의문제로는소

비생활에서의합리성 부족과無節制를지적하고있다. 문제가없는 곳을 찾기 힘들게 되

었으니이런 현상을두고 총체적타락이라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11월 4일 자 조

선일보에이와 같은 도덕성 타락의현실을 두고‘경제위기보다더 위기인 것’이라는제

목 하에 김대중 主筆이 쓴 칼럼이 내 마음에 꼭 와 닿아 여기에 그 일부만을 인용한다.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잘못된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내 것 내 마음대로하는데무슨 상관이냐?’‘언제나한테보태준것 있어?’이런표현들

이 대변하는것은 도덕적·법적아노미현상이다. 남에 대한 배려, 공동체의식은아예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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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에는산업사회와는달리

非標準化, 分散化, 分權化, 小規模化등의

사회조직원리가확산되며 多元化의 추세가

社會의 全般的 文化風土를이루어감에따라

자율성과책임감이새로운 윤리적 덕목으로

떠오르게되었다. 이와같은 시대적 요청에

직면한 교육은 正答 맞추기 試驗準備敎育으로

부터 벗어나 오히려 더 많은 양의 공부를

스스로 찾아 하는 自律的·創意的能力의

배양과 함께 이에 따르는 社會的 責任을

받아들이는도덕적 인격배양, 그리고

인간으로서의마음의 平安함 또는 自由함을

얻게 하는 참된 人間敎育으로달라지기를

요청 받고 있다.



아보기 어렵다. 위로는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도정치적 업적에만몰두하는지도자들, 기

업은 망해 가는데 자기 잇속만 챙기는기업인이나이 나라 공직자들로부터, 아래로는자

동차에, 휴대폰에, 해외여행에, 증권에, 한탕주의에너무 노출되어있는 일반사람들에게

서 우리는절도와법도의실종을느끼게된다.」이 칼럼에서흔히들이야기하는한국병의

진상을볼 수 있으며속히 치료되지않으면큰 일 나겠다는생각을하게 된다.

産業社會가물려준 價値顚倒의遺産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반성해 보면서 人類가 거쳐온 지난 1 , 0 0 0년의 역사의 결론

부분에해당하는産業社會의진상을재검토해본다.

文藝復興을전후해서일기 시작한 과학의발달이 技術革命으로이어지고자동화기계

가 생산에이용되기시작하면서근 1萬年 가깝게 지속되었던農耕社會에終止符를찍고

새로운산업사회가등장하게된 것은 1 8세기 중엽이라고할 수 있다. 수공업에의해 소량

의 제품이 생산되던것이 자동화기계의활용으로대량생산이가능해지면서경영인들은

未曾有의큰 富를 경험하게되었다. 재물을향한 인간의욕망은재물이많아질수록더 커

진다. 재물로인간의욕망을채울 수 없다고한 先賢들의가르침이있었으나, 산업사회에

서 자라난사람들의욕망은절제의한계를벗어나2 0세기 1 0 0년을 긴장과전쟁으로메우

다시피 하였다. 企業人들의과욕으로 인한 低賃金支出은勞使間의 갈등과 대립을 낳게

하였고, 勞動者들 마음에 쌓여진 불만은 자본주의에도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을 싹트게 하였고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이데올로기대립은인류에게至大한 고통을안

겨 주었다. 기업인들의過慾으로생겨났던또 하나의 죄악상은값싼 원자재의획득과 제

품의 시장확장을위해 범하게된 제국주의적식민지쟁탈전이었고그것은제 1차, 2차 世

界大戰과그 뒷마무리를위한獨立戰爭들로이어졌다. 

勞使間의갈등과貧富隔差의深化로나타난자본가들의도덕성결함으로인해 생겨난

공산주의체제는그 것이 갖는 이론적·구조적결함들로인해 종주국인소련이몰락했고

그 뒤를 이어 동유럽諸國의공산주의체제또한 사라지는운명을맞게 되었다. 그 자리에

다시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체제가자리잡아가고 있다. 중국과 월

남과 쿠바, 그리고 북한은 아직도 공산당이執權하고있으나 시장경제체제를향해 문들

을 열기 시작했으니문자 그대로글로벌자본주의의시대가도래하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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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 目的의 一大轉換이要求되는 때

2 0세기의 세계적인實存主義哲學者 Karl Jaspers는 제 2차 세계대전이끝난 직후에

편 그의 저서에서산업사회를맞은 인간들은물질적인풍요를얻기는했지만價値顚倒라

는 큰 손실을유산으로남겼다고한탄하고있다. Jaspers는 인간존재를4단계, 즉 實存 -

精神 - 意識一般- 現存在로구분하고있다. 그는 건강한인격의경우, 宗敎的次元까지를

포함하는‘실존’이 가장 높은 단계에자리잡고있고, 이념과 사상의세계인‘정신’이 실

존의 영향 하에 있으면서학문과과학 등이 포함되는‘의식일반’에 영향을주며, 이와 같

은 정신적영향 하에 생물적삶의 차원인‘現存在’秩序가성립되는것으로보았다. 그런

데 産業社會를거치면서물질적욕망이커짐으로實存이차지해야하는 자리에현존재가

들어서서다른 모든 차원의세계를 現存在의欲求充足에봉사하도록강요하기에이르렀

다는 것이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말하면, 意識一般과精神 그리고宗敎의차원까지도現

存在를위해서봉사하도록强要당하고있다는것이다. 경쟁자를이기기위하여現存在의

욕구를따라 움직이다보니 학문과과학은전쟁과大量殺傷武器를만드는데기여하게되

었고, 현존재의 욕구를 반영하는精神과 思想이 대두되었으며, 實存으로서의人格과 宗

敎까지도현존재의필요에봉사하는자리에 있게 되었다. Jaspers는 이렇듯전도된 人間

價値의秩序를현존재질서( D a s e i n s o r d n u n g )라고 부르고있다.

새 千年에 거는人類의 새로운다짐

1 9 9 0년 11월 소련의 몰락으로半世紀 동안이나계속되었던東·西 冷戰이끝나고 동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로복귀되는 시점에서유럽의 정상

들이 P a r i s에 모였다. 그들은다시는전쟁을하지 않고더불어같이 살아가는유럽을만들

어 나가기위해‘Paris 헌장’이라고이름 붙인 合意書를발표하였다. 그 合意는전쟁으로

점철된 지나간 千年을 마무리하면서내린 인류의 결단이며새 천년을 향한 새로운 다짐

이라고할 수 있다.

5개 항목으로되어있는‘Paris 헌장’은 전 유럽이하나의 더불어 사는 共同體를이루

어 살아가자는결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유럽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더불어 살아가

는 共同體形成을위해 함께 지켜나가야할 보편적가치로서人間尊重, 自由, 法이 지배하

는 民主主義, 모든갈등의平和的인解決, 精神的傳統의회복 등을들고 있다.

더불어살아가는유럽공동체를발전시켜나가기위해 무엇보다도먼저 지켜야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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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人間尊重을내걸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존중은민주주의의核心價値이

다. 그리고그것은‘네이웃을내 몸과 같이사랑하라’고한 하나님의絶對命令에순종함

을 뜻하는 것이기도하다. 민주주의는아무리 그 이름이널리 그리고귀하게 존중된다고

해도 모든 인간들이지니는존엄성에대한 존중이결여될때에는 오히려 해로운것이 될

수도 있다. 독재체제로무장한나라들까지國號에民主主義를내걸고있지만個個人間들

의 인간다운대접을 받을 기본권리를박탈했을때에는 그 나라들은자신과 남을 속이는

것이 된다. 그리고自由市場經濟體制가아무리 중요시된다하더라도인간을 존중해야하

는 윤리적원칙에서벗어날때에는 企業도順理대로발전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은 무서운災難을초래한다는것을 우리는 산업사회의역사 속에서그 증거를얻고 있

다.

두 번째 항목은自由로서, 인간을존중하는표시는그 인간에게自由를누리도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인간은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生産性과創意性을

키울 수 있고 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보화, 세계화시대가 사람들에게요구

하는 가치로서自律性과責任을 강조한바 있다. 그런데그 자율성은어디까지나개인이

자기에게맞는敎育과生業그리고生活樣式등을 선택할수 있는 자유를누릴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세 번째항목은법의 지배로서, 개인을존중해서그에게自律權을줄 때에는반드시책

임을 물어야 한다는것이다. 개인이자유롭게생각하고계획하고실천에옮길 때에 타인

에게 어떠한피해도주어서는안될 뿐 아니라오히려有益을줄 수 있도록行動하여야한

다는 것이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공동체내에一連의約束들이있어야하며, 반드시그

약속대로실천한다는보장이 필요하다. 공동체 성원들 간의 이러한 約束은 바로 法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정해진 法의 지배를 받을 때에야 진정한 인간존중과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네 번째 항목은모든 갈등의평화적해소로서, 이 역시 인간존중의基本理念에기초를

둔 實踐的民主行動으로서그 가치가높이 인정된다. 

Paris 헌장의다섯 번째 항목은유럽인들의精神的傳統의회복을갈망하는것으로되

어있는데, 이에 관해서는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유럽인들의경우 基督敎가중요

한 精神的 傳統으로여겨질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말한 J a s p e r s의 가치전도를인정할

진대 유럽인들의精神的傳統을회복시키자는다짐의깊은 뜻을 이해할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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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 目的의 一大轉換이要求되는때

산업사회시대는가고 정보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면서새 역사의喊聲이 들려 오는

것 같다. “변해야한다. 인간의存在方式이달라져야한다”는 喊聲이다. 인간이변화되어

야 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몫이다. 立身出世를목적으로 시험준비에만매달리던교육은

더 이상 시대적요청에부응할수 없다.

以上의토론에서情報化社會와世界化時代를同時에능란하게살아가기위해서는사

람들은 자율과책임, 창의성, 신뢰성, 인간존중, 공동체의식 등의 人格特性을갖춘 인격

으로 변화 성장해가야한다는결론을얻게 된다. 그리고이와 같은 인격특성을지닌 인간

을 길러내기위해서는敎育이根本的으로달라져야한다.

社會全體를敎室로 하는全人敎育

立身出世를지향하는利己的 교육목적에봉사해 온, 입시 준비위주의주입식 지식교

육에 주력해온 學校敎室中心의교육 시스템을창의성, 인간존중, 자율성등의 배양을위

한 품성교육까지를포함하는전인교육으로바꾸어나가야할 때가되었다.

새로운 시대에서 요청되는 人格特性들은그대로 새로운 敎育目標로서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人格特性을갖춘 사람으로 교육하기위해서는단순한 知識注入을넘어서

는, 창의성 교육과 도덕적 성숙을 돕는 넓은 의미의 品性敎育프로그램들이총동원되어

야한다. 그리고 이런 流의 교육을 위해 학교교육의체질개선이필요하고 학교교실에만

제한되었던교육적 作用이 가정에서 시작하여사회전체로확대되어야한다. 창의성, 자

율성, 책임감, 정직, 성실성, 공동체의식, 인간존중등의 人格特性들은교과서나말보다는

부모, 교사, 사회각계 지도자들의인격과 삶의 모습 속에‘숨어있는교육과정’( h i d d e n

c u r r i c u l u m )에 의해교육되는부분이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교육을 학교 선생님들의책임으로만돌려서는안 된다. 한 인간이 出生하여

살아가는一生동안만나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어떤 형태로든지그 사람의 學習

과 成長에 영향을주게 된다는 의미에서모두가 교육자의위치에서게되는것이다. 예를

들어서나는島山 安昌浩先生이자라난평남강서의한 촌에서출생하였다. 내가 말을 배

우기 시작하면서부터나의 아버지나동리 어른들로부터쉴새 없이“죽더라도거짓이없

어라”라는 도산 선생의 가르침을듣고 나 또한 말하게 되면서 그것을 나의 말로 만들게

되었다. 도산 선생의 가르침뿐만이아니라 그 분이 얼마나 정직을 실천하면서살아오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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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그 일화를 들려주시는내 아버지의정직성이내게로 그대로 유전되어옴을나는 체

험하였다. 그리고학교에서정직에관한 이야기를들으면그 이야기는이미 내 속에 있는

결심을강화해주는것이었다.

이렇듯 品性敎育은우리가 살아가는全 人生過程에서이루어진다. 거기에 가장 중요

한 교육원리가있다면그 모델을늘 보면서 자라가게해야 한다는것이다. 공동체의식이

나 타인에대한 배려 같은 교육목표를성취하기위해서는그러한행동특성들이실천되고

있는 분위기와환경 속에서자라가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3 Ex라는 원리가있는데人格

敎育에서그 힘을 크게 발휘한다. 첫째 E x는 Exhortation (訓戒)이다. 우리가강조하는도

덕적 행동을말로 혹은 글로 가르쳐야한다는것이고, 둘째 E x는 Example (實例, 模範)이

다. 가르치는사람이시범, 모범을보여야한다는원리이다. 셋째 E x는 Experience (經驗)

이며 학습자가실제로학습하여야할 행동을경험하도록기회를주고 연습시켜야한다는

원리이다. 人格을變化시켜야하겠다는교육목적의식이뚜렷이살아 움직이는敎育環境

이라면거기에는목표로정해진 行動이쉬임 없이 가르쳐지고강조되며, 모든 선생과 지

도자들, 선배들, 동료들이앞 다투어모범을보이고, 학습자들은쉴 새 없이 그 行動을실

천 연습하는모습이 뚜렷하게드러나게되는 곳이다. 포항에한동대학교가있는데 그 대

학은 모든 학생들과학부모들에게‘우리가먼저 변하고나가서세상을변화시키자’는 교

육목적을제시하고있다. 絶對正直을강조하여모든 시험을無監督으로보게 한다. 총장

이하 모든 교수들의모습에서正直이흘러나오고있다. 그 대학의모든 책상은깨끗하다.

컨닝의 흔적이 없다는 말이다. 학생들의얼굴에는正直한 삶에서 흘러나오는自由함과

自負心이넘치고있다. 그 뿐만 아니라그 대학에서는학생들의適性에맞는 공부를중요

시하여입학 후 일년 반 동안은전공영역을선택하는기간으로주고 있다. 2 학년 2 학기

에 전공학과를선택하고도필요하면다시 바꿀 기회도 준다. 그러니까학생들의 공부는

모두 자기가 진정으로원하고 자기의 적성에 가장 맞는 공부이기때문에 재미있고相對

評價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競爭없이평안한 마음으로서로 도우면서공부해 가

는데 그 결과는높은 成就度로나타나고있다.

그 대학 卒業生들을데려간 企業體에서는그들의 탁월한 전문적 실력뿐만아니라 정

직성과 협동성과기관 전체의 발전을 우선으로하는 평안하고당당한 品性에 대한 칭찬

이 들려오고있다. 우리나라의敎育의 目的과 敎育觀이바뀌어져야한다는 요구가 절실

한 오늘의상황속에서한동대학교는하나의훌륭한成功事例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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